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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3.6.(금)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6.3.12.(목)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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